
Dubai유 10일 이동평균 30 .03달러
산자부 , 2월2 1일 배럴당 29.94달러 … 석유 수입부과금 추가인하 검토

정부의 유가대책 시행기준이 되는 Dubai유의 10일 이동 평균가격이 3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유가 2단계 추가대책의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03년 2월21일(현지시간) 중동산 Dubai유 가격은 배럴당 29.94달러로

전날보다 0.31달러 떨어졌다. 하지만 10일 이동 평균가격은 30.03달러로 0.06달러 상승했다.

Dubai유 10일 평균가격이 3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00년 11월24일 30.29달러까지 오른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석유 수입부과금을 ℓ당 8원에서 4원으로 추가 인하하고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관세도 각각 3%와

5%로 2%p씩 내리는 2단계 추가대책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별소비세 등 석유류에 대한 내

국세 인하도 포함돼 있다.

산자부는 가격 추이를 2-3일 지켜본 뒤 추가대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시행이 결정되더라도 석유

사업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령 등을 바꿔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추가대책 시행이 결정되더라도 시행시기는 3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2월21일 현지시장에서 북해산 Brent유는 배럴당 0.22달러 상승한 32.68달러에 거래됐고, 서부텍사스중

질유(WTI)는 36.99달러로 0.99달러 올랐다.

이에 따라 시장요인이 1일 늦게 반영되는 Dubai유는 이번 주초 장에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다.

< Chemical Journal 2003/ 02/ 25>


